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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전 세

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폭염빈도와 강도가 강

해지고 있다.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일 때를 이르

는 말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1980년대 9.4일에서 

1990년대 10.9일, 2000년대 10.0일, 2010년대 15.5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Collabo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CRGM], 2020). 

폭염과 같은 이상기온은 질병 발생과 사망 위험에 직 ․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열탈진, 열

피로와 같은 온열질환은 물론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

환, 정신질환 등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Gubernot, Anderson, 

& Hunting, 2014; Lee & Shin, 2014; Park & Chae, 2020; 

Woo, Kim, & Chae, 2019). 고온과 사망에 대한 국내 연구를 

메타분석한 Woo 등(2019)은 기온이 1℃ 증가할 때 사망 위험

이 5% 증가하고, 비폭염 기간에 비해 폭염 기간에 사망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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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기온이 높은 기간 동안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는 

과도한 작업량, 보호복 착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위험

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Lucas, Epstein, & Kjellstrom, 2014). 

인간의 내부체온은 작업량이나 대사율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덥고 습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온열질환 발생위

험이 높아지게 된다(Armstrong et al., 2007). 또한 근로자들이 

입는 작업복은 대부분 습기 투과성이 낮고 단열의 특성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열 발산을 억제해서 피부온도를 높

이기 쉽다(Bishop, Balilonis, Davis, & Zhang, 2013). 만약 사

업장의 인력이 부족하여 고온에 충분히 순응하지 못한 채 작업

에 투입되거나(Lucas et al., 2014) 저임금이나 고용불안 등으

로 인해 고온 환경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라면(Crowe 

et al., 2013) 질환이나 사망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근

로자의 고온 노출은 각종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및 효율의 감소(Sett & Sahu, 2014)와 더 큰 직업적 

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Tawatsupa 

et al., 2013). 

고온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체력, 열에 대한 순응정도, 성, 연령, 피

로도, 기저질환, 음주 등에 따라 질환 발생의 위험은 달라질 수 

있다(Ashley, Luecke, Schwartz, Islam, & Bernard, 2008; 

Benmarhnia, Deguen, Kaufman, & Smargiassi, 2015; Kenny, 

Yardley, Brown, Sigal, & Jay, 2010).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교육수준, 지역별 차이 등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Benmarhnia et al., 2015) 

2020년 5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

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된 온열질환자수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서 총 1,078명에 이른다(CRGM, 2021). 국내 통계의 

부재로 사업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률을 파악하기는 어

렵지만, 산업재해 승인자료를 통해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온

열질환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

면,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2016년부

터 2020년까지 총 156명(사망자 26명 포함)이며 이중 건설업 

종사자가 48.7%(7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MEL], 2021). 

국내 폭염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고(CRGM, 2020) 노동인구

가 고령화됨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자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근

로자의 고온 노출로 인한 피해는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Kenny et al., 2010). 

근로자의 고온 노출과 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국내 논문은 그

리 많지 않은데, 건설업 종사자의 심리적 특성과 온열질환의 

관련성(Lee & Lee, 2020), 주물공장 고열작업의 피부건강

(Kwon et al., 2004), 고열 노출로 인한 산재보상 사례 분석연

구(Park, Kim, & Oh, 2017), 실외근로자(한전 검침원, 공단근

로자, 건설현장 노무자)의 온열증상 경험 연구(Lee & Lee, 

2021) 등이 있다. 노동인구는 매우 다양한 성, 연령, 직종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고온에 노출되는 야외작업자의 특성과 현재 

건강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고온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

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고온에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의 일반적 특성, 작업장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을 일반 근

로자와 비교하고 고온 노출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와 일반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사업

장 특성을 비교한다.

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와 일반 근로자의 건강 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 고온 노출 야외작업 유무에 따라 질병발생 위험도를 비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온에 노출되는 야외작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온 노출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5차 근

로환경조사(2017)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연구이

다. 근로환경조사는 유럽근로환경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조사로서, 전국의 만 15세 이상

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3

년마다 실시된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2017).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를 구분해 내기 위

해, 일한 장소와 일할 때 노출되는 물리적 인자에 관한 설문문

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일 또는 한 주에 여러 번 실

외(건설현장, 논/밭/과수원/비닐하우스/축사, 길거리 등)에

서 일하였고, 근무시간의 1/4 이상을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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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에 노출된 경우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로 

정의하였다. 고온 노출의 기준을 근무시간의 1/4 이상으로 한 

것은 Eurofound (2017)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고온 노출 야외

작업자는 총 4,915명이었고 그렇지 않은 일반 근로자는 45,290

명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차 근로환경조사

(2017)의 원시자료로부터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추출하였다.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직종, 고용형

태, 종사상의 지위에 관한 문항으로 파악하였다. 사업장 특성

은 업종, 규모, 근로시간, 위치로, 건강 관련 특성은 주관적 건강

수준,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 유무, 12개월 동안 앓은 경험

이 있는 건강문제로 파악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5점 척도

로 된 단일 문항으로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좋음’과 ‘아주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은 그룹으로 구분

하였다. 12개월 동안 경험한 건강문제는 청력문제, 피부문제,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두통과 눈의 피로, 손상, 우울, 

불안, 전신피로로 구분하여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되었

다. 근로환경조사는 2차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법을 이용해 표

본 설계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분

석 시 설계가중치, 무응답 보정가중치, 사후 층화 보정가중치를 

곱한 최종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

온 노출 야외작업자와 일반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라오-스콧카이제곱 검정(Rao- 

scott x2 test)을 실시하였고, 고온 노출 야외작업 유무에 따라 

질병 발생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 

연령을 보정(model 1), 성, 연령, 직종을 보정(model 2)한 채 로

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비교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p<.001), 50, 60대 고령자 비율이 높았으며(p<.001), 

중졸 및 고졸인 저학력자가 많았다(p<.001). 고온 노출 야외

작업자의 비중이 높은 직종은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이었고, 직종별 고온 노출 야외

작업자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고온 노

출 야외작업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았

으며(p<.001) 자영업자나 일용계약직의 비율이 높았다(p<.001) 

(Table 1). 

2. 사업장 특성 비교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농림어업, 

건설업이었다(p<.001).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가 종사하는 사

업장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았으며

(p<.001)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미만이거나 주 48시간 이상으

로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p<.001).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대도시 보다는 중

소도시에 많았다(p<.001)(Table 2). 

3. 건강 관련 특성 비교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 중 주관적 건강수준이 불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6%로 일반근로자(25.8%)에 비해 높았다

(p<.001).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 또

한 15.3%로 일반근로자(4.1%)에 비해 높았다(p<.001). 최근 

1년 이내 경험한 건강문제로는 불안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에서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경험률이 높았다

(p<.001). 특히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에게서 호소율이 높은 질병

은 상지근육통(49.1%), 전신피로(39.9%), 하지근육통(38.8%), 

요통(29.6%)이었다(Table 3). 

4. 질병발생 위험도 비교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수

준이 나쁠 가능성이 성, 연령, 직종 보정 후 1.33배(95% CI: 1.20 

~1.48) 높았다. 6개월 이상 질환을 앓은 위험성도 1.48배(95% 

CI: 1.28~1.71)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경험한 건강문제로는 불

안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에서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가 일반근

로자에 비해 질병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

발생 위험도는 성과 연령을 보정했을 때보다 성, 연령, 직종을 

보정했을 때 좀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손상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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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작업장의 발생 위험도가 2.30배(95% CI: 1.73~3.06)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의 증가로 야외작업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고온에 노출되는 

야외작업자의 특성과 건강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고온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한 결과를 일반적 특

성, 사업장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의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결과 고온에 노출되는 야외작업자는 남성, 고

령자, 저학력자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농림어업종사자, 기능

원, 단순노무종사자였으며, 자영업자이거나 일용계약직이 많

았다. 한전 검침원, 공단근로자, 건설현장 노무자 등 실외작업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 Lee, 2021)와 건설노동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Lee & Lee, 2020)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남

성과 50대가 가장 많았다. 야외 작업의 경우 주로 물리적 작업

부하가 큰 업무이기 때문에 남성이 많고, 힘든 일 기피현상으로 

고령자, 저학력자, 일용계약자와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 저학력자, 일용계약자와 같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일당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안전한 작업온도를 넘어서는 폭염 기간에도 일을 강행하

기도 하여 고온 관련 질병발생의 위험이 더 높아 질 수 있다

(Crowe et al., 2013). 우리나라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 중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정부가 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rkers according to Outdoor High Temperature Exposure

Variables Categories

Expose of outdoor high temperature 
x2 Rao-Scott

(p)
Yes (n=4,915) No (n=45,290)

n (%)† n (%)†

Gender Male
Female

2,745 (73.0)
2,170 (27.0)

20,962 (55.9)
24,328 (44.1)

320.65
(＜.001)

Age (year) ＜30 
30~39
40~49
50~59
≥60

88 (4.2)
230 (9.0)
544 (16.9)
995 (25.7)

3,058 (44.3)

4,369 (15.6)
8,267 (22.0)

11,251 (25.1)
12,255 (23.1)
9,148 (14.1)

300.54
(＜.001)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889 (43.3)
1,423 (36.4)

599 (20.3)

6,862 (9.7)
17,733 (34.5)
20,647 (55.7)

866.66
(＜.001)

Occupation Managers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Clerks
Service workers
Sales workers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ssembling workers
Elementary workers
Armed forces

10 (0.4)
161 (6.8)
51 (1.2)

100 (1.8)
158 (2.6)

2,935 (44.5)
507 (17.2)
247 (8.6)
737 (16.5)

9 (0.3)

196 (0.6)
7,185 (21.0)
6,667 (20.3)
7,313 (12.8)
9,284 (14.0)
2,151 (2.4)
3,856 (9.1)
4,149 (10.9)
4,405 (8.7)

84 (0.2)

905.56
(＜.001)

Type of 
employment 

Self-employed workers
Employees
Unpaid family workers
Others

2,658 (37.7)
1,504 (45.6)

733 (16.1)
20 (0.7)

15,057 (20.1)
28,604 (76.1)

1,457 (3.4)
172 (0.4)

415.28
(＜.001)

Type of 
employment 
contract

Self-employed workers
Indefinite contract
Temporary contract
Daily contract
Others

2,658 (37.7)
704 (25.2)
345 (8.2)
475 (12.9)
733 (16.1)

15,057 (20.1)
22,570 (62.7)
4,647 (10.5)
1,559 (3.3)
1,457 (3.4)

538.38
(＜.001)

†Unweighted n, weighted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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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

과이다. 

본 연구결과,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는 주로 농림어업, 건설

업에 종사하였다.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의 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에 많이 분포

하였다.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가 중소도시에 많이 분포하는 것

은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농림어업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에 분포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외 연구에

서는 열섬효과와 같은 도시환경 때문에 도시에서 일하는 야외

작업자의 고온 노출위험이 중소도시보다 더 높다(Lucas et al., 

2014)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중점산업의 종류

와 특성, 생산 방식의 차이, 발전 단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으로 추론된다. 건설업의 경우 물리적 작업부하가 클 뿐만 아니

라 다수가 작업복이나 보호복을 입는데, 보호복은 대부분 투습

도가 낮아 땀 증발과 열 발산을 억제해서 내부 체온과 피부온도

를 높일 수 있다(Bishop et al., 2013). 미국의 건설업 종사자가 

다른 업종 종사자에 비해 열 관련 질환 취약성이 13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ubernot, Anderson, & Hunting, 2015). 

과중한 작업량, 일용직이 많아 건강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는 

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종

Table 2. Workplace Characteristics of Workers according to Outdoor High Temperature Exposure

Variables Categories

Expose of outdoor high 
temperature x2 Rao-Scott

(p)Yes (n=4,915) No (n=45,290)

n (%)† n (%)†

Industr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Mining and quarrying
Manufacturing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Waste, materials recovery
Construction
Wholesale and retail trad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Publishing, motion picture and information service
Financial and insurance
Real estate and rental service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defence and compulsory social security
Educatio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service
Arts, sports and recreation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
Others

2,960 (44.2)
0 (0.0)

111 (3.5)
6 (0.2)

12 (0.8)
700 (25.1)
247 (3.5)
126 (4.1)
62 (1.0)
10 (0.6)
11 (0.2)
43 (0.5)
19 (1.1)

207 (6.5)
252 (5.4)
27 (0.7)
46 (0.8)
20 (0.7)
49 (1.0)
7 (0.0)

2,212 (2.5)
17 (0.1)

6,009 (17.6)
130 (0.3)
74 (0.3)

2,030 (6.0)
10,078 (15.0)

1,630 (5.3)
5,130 (9.1)

692 (3.1)
1,706 (3.1)
1,769 (2.4)

959 (4.2)
1,621 (4.8)
1,491 (4.0)
2,575 (7.4)
2,928 (7.8)

534 (1.6)
3,501 (5.1)

204 (0.3)

437.32
(＜.001)

Firm size 
(number of 
workers)

＜10
10~49
50~249
250~499
≥500
No response

4,053 (72.3)
589 (19.0)
148 (4.7)
38 (1.6)
53 (1.5)
34 (0.9)

28,719 (52.0)
9,666 (26.9)
4,317 (13.1)

862 (2.7)
1,473 (4.7)

253 (0.6)

61.71
(＜.001)

Working time 
(hours/week)

≤20
21~34
35~40
41~47
≥48
No response

819 (12.2)
803 (11.5)

1,273 (26.4)
384 (8.0)

1,621 (41.6)
15 (0.3)

3,026 (5.6)
2,597 (4.9)

15,737 (41.8)
3,574 (9.2)

20,223 (38.2)
133 (0.2)

108.44
(＜.001)

Location Big city
Small town

939 (27.2)
3,976 (72.8)

21,593 (47.8)
23,697 (52.2)

348.29
(＜.001)

†Unweighted n, weighted percent.



100 Korean J Occup Health Nurs

이 복 임

사한다는 점 등 우리나라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어떤 업

종보다 건설업에서의 온열질환 예방노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다. 

본 연구대상인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불건강 및 질병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적 작업부하가 큰 직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상지근육통, 하

지근육통,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작업자가 

많았다. 특히 온열질환 증상이라 할 수 있는 전신피로 경험률

은 39.9%로, 한전 검침원 등 실외근로자의 피로감 호소율이 

12.1%(Lee & Lee, 2021), 건설업 종사자의 피곤함 경험율이 

16.5%(Lee & Lee, 2020)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작업자의 성, 연령, 열에 대한 순응, 기존 질환(심혈관질환, 

당뇨, 감염병 등), 음주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해 열 내성을 방해하고 건강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한다(Ash-

ley et al., 2008; Benmarhnia et al., 2015; Kenny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성, 연령, 직종을 보정하여 고온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위험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고온 노

출은 불안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 즉, 청력문제, 피부 문제, 근골

격계 통증, 두통과 눈의 통증, 사고, 우울, 피로의 위험률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과 같은 환경적 고온과 작업 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내부의 대사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작업

자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 신체작업 능력 감소, 정신

집중 저하 등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열사병, 열탈진, 열피로와 

같은 온열질환을 유발한다(Lucas et al., 2014). 야외작업자들

에게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온열질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두

통, 발한, 피로 등 이며, 열 균형이 무너지면 이러한 일련의 증상

이 발생할 수 있다(Mutic et al., 2018). 

또한, 다수 연구에서 고온과 근골격계 통증 간 연관성을 높

은 습도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는데, 상대 습도가 10% 올라가면 

통증이 1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Dorleijn et al., 2014). 

Table 3.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Workers according to Outdoor High Temperature Exposure

Variables Categories

Expose of outdoor high temperature
x2 Rao-Scott

(p)
Yes (n=4,915) No (n=45,290)

n (%)† n (%)†

Self-reported health status Good
Poor

2,172 (51.4)
2,743 (48.6)

30,886 (74.2)
14,404 (25.8)

611.98
(＜.001)

Disease for more than 6months Yes
No

1,045 (15.3)
3,870 (84.7)

2,461 (4.1)
42,829 (95.9)

807.28
(＜.001)

Hearing problems Yes
No

242 (3.4)
4,673 (96.6)

552 (1.0)
44,738 (99.0)

142.52
(＜.001)

Skin problems Yes
No

125 (2.0)
4,790 (98.0)

418 (0.8)
44,872 (99.2)

35.57
(＜.001)

Backache Yes
No

1,713 (29.6)
3,202 (70.4)

5,716 (10.1)
39,574 (89.9)

955.54
(＜.001)

Muscular pains in upper limbs Yes
No

2,612 (49.1)
2,303 (50.9)

11,521 (22.1)
33,769 (77.9)

933.23
(＜.001)

Muscular pains in lower limbs Yes
No

2,335 (39.8)
2,580 (60.2)

8,031 (14.2)
37,259 (85.8)

1190.78
(＜.001)

Headache/eyestrain Yes
No

970 (17.1)
3,945 (82.9)

6,091 (13.1)
39,199 (86.9)

34.31
(＜.001)

Injuries Yes
No

189 (4.6)
4,726 (95.4)

651 (1.3)
44,639 (98.7)

149.02
(＜.001)

Depression Yes
No

225 (3.8)
4,690 (96.2)

1,164 (2.3)
44,126 (97.7)

22.37
(＜.001)

Anxiety Yes
No

177 (3.8)
4,738 (96.2)

1,406 (3.1)
43,884 (96.9)

2.99
(.084)

Overall fatigue Yes
No

2,010 (39.9)
2,905 (60.1)

107,44 (22.2)
34,546 (77.8)

407.33
(＜.001)

†Unweighted n, weighted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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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름철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와 고

온다습한 특성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야외작업자는 고온과 

함께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근골격계 통증 위험률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고열 노출이 피부문제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기존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데, 고열환경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

사에서 장기간의 일광조사로 인해 주름살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Kwon et al., 2004). 

본 연구에서 고열 노출이 청력 문제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열 노출이 청력 문제를 일으키는 단일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소음과 열 스트레스가 결합하여 청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보고

한 바 있다(Mazlan et al.,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온 노출과 불안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폭염은 신경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열사병 위험을 증가시킨다(Kim, 2016). 즉 신경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고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안이 고온 노출과 온열질환 간 관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즉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향후 고온, 불안, 온열질환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절

효과분석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외에도 신체의 가열과 탈수가 반복되면서 심장과 

신장에 만성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Sett & Sahu, 2014). 

또한 작업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신장

질환, 정신질환 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Gubernot et al., 2014; 

Lee & Shin, 2014; Park & Chae, 2020; Woo, Kim, & Chae, 

2019). 고온 노출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위험은 의무적으로 작

업복이나 보호복을 입어야 하거나, 일당 임금을 받거나 고용불

안에 놓여 있는 경우, 근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 증가할 수 

있다(Crowe et al., 2013; Lucas et al., 2014). 고온에서의 작업

은 작업자 개인의 건강 영향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생산성 손실

로도 이어질 수 있다. Sett과 Sahu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최

고 기온이 34.98℃ 이상으로 증가하면 생산성이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손실되는 생산성은 약 2%

라고 하였다. 

노동인구 고령화와 기후 온난화로 인해 고온 노출로 인한 야

외작업자의 질병 및 사망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효성 있

는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온열질환 교

육, 물과 그늘 제공, 자발적인 업무량 조절 등의 대책이 작업자

의 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Stoecklin-Marois, Hennessy-Burt, Mitchell, & Schenker, 

2013). 고온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미 정부 주

도 하에 시행되고 있는 시원한 물, 그늘진 장소, 적절한 휴식시

간 제공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위험 작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업무적합성 평가, 고온 적응 훈련과 교육, 보건의료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의무적 또는 자율적인 작업휴식과 주기 

설정 등과 같이 회사 및 정부차원의 프로그램과 정책 마련이 필

요하다. 

Table 4. Risk of Disease from Exposure to High Temperature Outdoor

Variables
Model 1 Model 2

OR 95% CI p OR 95% CI p

Self-reported health status 1.87 1.70~2.05 ＜.001 1.33 1.20~1.48 ＜.001

Disease for more than 6 months 2.44 2.18~2.73 ＜.001 1.48 1.28~1.71 ＜.001

Hearing problems 2.08 1.66~2.59 ＜.001 1.38 1.03~1.84 .030

Skin problems 2.55 1.83~3.54 ＜.001 1.88 1.20~2.95 .006

Backache 2.67 2.42~2.94 ＜.001 1.71 1.52~1.93 ＜.001

Muscular pains in upper limbs 2.61 2.39~2.85 ＜.001 1.81 1.63~2.01 ＜.001

Muscular pains in lower limbs 2.88 2.63~3.16 ＜.001 1.72 1.54~1.93 ＜.001

Headache/eyestrain 1.24 1.11~1.39 ＜.001 1.26 1.11~1.44 ＜.001

Injuries 2.93 2.31~3.71 ＜.001 2.30 1.73~3.06 ＜.001

Depression 1.48 1.17~1.87 .001 1.41 1.04~1.90 .026

Anxiety 1.14 0.89~1.47 .297 1.32 0.97~1.81 .080

Overall fatigue 1.90 1.74~2.07 ＜.001 1.63 1.47~1.80 ＜.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Model 1: Adjusted for gender and age; Model 2: Adjusted for gender, age and occupation.



102 Korean J Occup Health Nurs

이 복 임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 노출 야외작업자의 건

강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고온 노출 야

외작업자의 특성과 현재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건강보호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고온 노

출 야외작업자는 남성, 고령, 저학력자가 많았고 이들은 주로 

농림어업,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였다. 일반 근로자

에 비해 근골격계 통증과 전신피로 호소율이 높았고, 고온 노출

은 청력문제, 피부 문제, 근골격계 통증, 두통과 눈의 통증, 사

고, 우울, 피로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야외작업자의 특성과 건강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문헌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고온 노출 야외

작업자 건강보호에 관한 정책과 사업, 연구를 위해 중요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사업주와 보건관리자는 고온 노출 작업

자에게서 온열질환 뿐만 아니라 청력문제, 피부문제, 통증, 피

로, 우울, 사고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

고 이에 대비한 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령, 저

학력자, 일용계약자와 같은 취약근로자의 직업적 열 노출과 건

강보호를 위한 사업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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